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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투자 선택, 경제자유구역
미래 전략산업을 선도하다

  - 서울서 열린 ‘K-FEZ Day 2025’, 참가자 규모 작년보다 두 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9.4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K-FEZ* DAY 2025」행사를 개최하였다. 

  * K-FEZ(Korean Free Economic Zones) : 한국경제자유구역

  이번 행사에는 주한 외교사절단, 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❶경제자유구역 전략산업, ❷정부의 AI정책 및 전망과 ❸외

국인 투자기업 성공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경자구역이 가진 투자매력과 

미래 성장비전을 집중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첨단기술·미래산업 육성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경자구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 우수한 인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열린 투자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주요 거점인 

경자구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FEZ DAY 2025」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교사절단 및 글로벌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경자구역을 한국의 투자허브이자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4610)

담당자 사무관 황대영 (044-203-4611)



참고   K-FEZ Day 2025 행사 개요

□ (목적) 잠재적 외국투자가들에게 우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상의, 외신, 금융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FEZ 홍보

□ (일시) ‘25.9.4.(목), 14:00∼15:15
□ (장소)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2F)
□ (참석자) 산업기반실장, 주한 외교사절(대사 등), 주한 외국상의, 주요 
외신, 금융권 관계자 등 240여명

    * 대사관 27개 47명(미국, 독일, 네덜란드, 태국 등), 주한상의 12개 23명(미국, 유럽, 

영국, 중국 등), 외투기업 19개 25명, 금융·법률·회계 50명 등

□ 세부 행사계획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모두발언  산업부

14:05-14:20 15‘
K-FEZ 핵심 전략산업

·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8대 핵심 전략산업 
·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혜택

Invest KOREA

14:20-14:35 15‘

한국 거시경제 전망
· 국가 신용등급 및 신정부 추경 관련 주요 내용 
· 주요 거시경제 수치 및 전망
· 한미 무역 협상 진행 현황 및 전망

한국기업평가 

14:35-14:50 15‘
신정부의 AI 정책 및 전망

· 한국 AI·반도체 경쟁력
· 신정부의 주요 AI 정책 방향 

삼성증권

14:50-15:05 15‘

외국인 투자기업 성공사례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
· 한국 투자 확대의 전략적 이유
·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잠재력 

싸토리우스
코리아

15:05-15:15 10‘ 문화공연 비단


